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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용역 착수

민주당 양기대 “남북 관계 개선의 물꼬 틀 수 있을 것”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통일부가 남북고속철도 구축을 위한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실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남북고속철도와 관련한 전문 

국책 연구기관 등과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체결했다. 남북고속철도의 경제성, 타당성 등

을 조사하는 기초 작업이다.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 의원은 “남북고

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이 착수됨으로써 지지부진했던 남북고속철도 사업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도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 이전이라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남북 관련 사

안들은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남북고속철도 특위를 구성하고 유라시아 대륙 횡단 철도 추진 뜻을 밝혀왔다. 2월 특위 출범 

당시 이낙연 대표는 “우리의 열망이 바로 철도로 상징되는 남북의 연결인데 그것이 지금 유엔(UN) 제재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며 “뒤집어서 말하면 앞으로 남북관계가 다시 재개되고 연결이 논의된다면 반드시 

철도부터 논의되게 될 것이라는 뜻도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남북 관계 개선을 전제로 약 15조 원

의 예산을 투입해 부산을 출발해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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